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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s between occupational basic competencies, job searching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department on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Methods :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3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in D college.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July 1, 2018 to July 30, 2018.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using SPSS 21.0 and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 The mean scores for occupational basic competencies, job searching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were 3.61 (±0.59), 3.58 (±0.61) and 3.31 (±0.66) respectively. The occupational basic competencies 

score of the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was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their age (t=-2.13, p=.03) and grade point average 

(F=15.01, p=.00). The job searching efficacy of the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grade point average 

(F=3.40, p=.02).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job preparation behaviors among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according 

to gender, age, grade and grade point average.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occupational basic competencies and job 

searching efficacy (r=.675, p<.01), between occupational basic competenci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455, p<.01), 

between job searching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702, p<.01).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It is necessary to repeat this study with a greater number and range 

of subjects.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the progress of study should be developed and continued and refined in order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tudents of occupational therapy.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and the application of a curriculum to promote occupational basic competencies and job searching efficacy should be a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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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전문대학교는 산업현장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과 기술 등 직무 관련 능력을 표준화 한 국가직무능력표

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무중심의 교과를 교육하고 있다. 이는 

졸업 이후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직무기술과 환경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에 필

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다(Na 등, 2012).

NCS는 직무능력의 표준을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으로 구분하며, 직업기초능력이란 지식기반사회에

서 요구되는 능력에 있어 전문지식 뿐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Na, 2003). 한국산

업인력공단은 직업기초능력을 10개 영역, 34개의 하위능

력을 도출하였으며, 하위능력에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능

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

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가 

있다(Na, 2003). 전문대학에서 직업기초능력 교육의 중

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기초능력

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대부분이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구직효능감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의 능

력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에 구직행동을 적용시킨 

것을 말한다(Vinokur 등, 1991). 즉 구직자가 다양한 구직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Judge 등, 2007). 대학

생의 구직효능감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Lee와 

Kim(2012)은 치위생과 학생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

록 구직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Jun(2013)은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 구직효능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으

며, Ryu(2016)는 치위생과 학생의 구직효능감에 있어 구

직동기와 구직기술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구직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

는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구직효능감이 

매개변수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진로준비행동이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

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을 말하고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한

다(Kim, 1997). Seo(2008)는 진로와 관련하여 인지·태도

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전환되는 실천의 과정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의 노력이라고 정의했다. 대학생의 진로준

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Ko와 

Sim, 2014), 학업적 자기효능감(Moon과 Bak, 2013),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Joo 등, 2015), 진로결정 수준(Hwang과 

Park, 2015), 스트레스대처방식(Hwang과 Ko, 2015) 등이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직업기초

능력과 구직효능감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작업치료(학)과는 60개(3년제 

29개교, 4년제 31개교) 대학에 개설되어 있으며(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18), 2000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과 질적 수

준의 격차 증가, 임상 실습기관 부족, 교수요원의 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Kim 등, 2004). 이에 작업치료

과 학생을 대상으로 작업치료 이미지(Lee과 Kim, 2011), 

학업성취도와 교육만족도(Chae 등, 2012), 학습유형과 성

취목표 지향성의 특성(Roh와 Kang, 2012), 학과만족도 

및 진로확신(Lee 등, 2012),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학

업성취도(Park과 Kim, 2012), 진로성숙도 및 불안감(Shin 

등, 2017)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작업

치료과 학생의 취업 및 진로지도를 위한 현실적이고 구

체적인 정보로 활용될 만한 조사 연구 및 구직활동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역량과의 연계성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기초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지만, 작업치료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 수준

을 알아보거나 취업역량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조사

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과 대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 구직효능감, 진로준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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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해 조사하고, 세 변수들 관의 상관관계를 확인함

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고 직업기초능력과 구

직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작업치료과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구직효

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

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직업기초능력, 구직효능감, 진로

준비행동의 정도를 확인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직업기초능력, 구직효능감, 진로

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B시의 D대학교의 작업치료과 대학생을 대

상으로 직업기초능력, 구직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 및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시의 D대학교 작업치료과 대학생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학생 103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7월 01일부터 

7월 30일까지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회수 된 설문지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 한 8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하였다.

3. 연구도구

1) 직업기초능력

작업치료과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설정한 직업기초능력 10가

지를 근거로 하여 34개의 항목으로 재구성한 설문을 활

용하였다(Bae, 2015). 이 척도의 문항간 신뢰도는 모든 

항목에서 .95이상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7이었다. 

  

2) 구직효능감

구직효능감은 Kim 등(2009)이 개발하고, Cho(2012)이 

사용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19개의 문항으로 

하위요인은 구직목표, 구직동기, 구직강도, 구직기술로 

나뉘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직효능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2012)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구직목표 .88, 구직동기 .89, 구직

강도 .84, 구직기술 .7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95이었다.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의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Kim(1997)이 

개발한 16개 문항 설문과 이에 2개의 문항을 추가한 

Lee(2003)의 검사도구가 있다. 이 척도는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3영역, 

18항목으로 구성되며,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를 5점으로 재구성한 Kim(2017) 연

구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Lee(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 Kim(2017) 연구에서는 .87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작업치료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직업

기초능력, 구직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정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작업치료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구직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t-test,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직업기초능력, 구직효능감, 진로준비

행동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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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작업치료과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성별은 남자 

28명(33.3 %), 여자 56명(66.7 %)으로 여학생의 수가 더 

많았고, 연령은 20세~25세가 79명(94.1 %)으로 가장 많

았다. 학년은 1학년이 38명(45.2 %)으로 가장 많았고, 성

적은 2018학년도 1학기 평점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평균

평점 3.0에서 3.9대에 속하는 학생이 38명(45.2 %)로 가

장 많았다(Table 1).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Gender
male

famale
28 (33.3)
56 (66.7)

Age
20-25
26 ≤

79 (94.0)
5 (6.0)

Grades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38 (45.2)
18 (21.4)
28 (33.3)

Grade point average

> 2.0
2.0-2.9
3.0-3.9
4.0 ≤

4 (4.8)
23 (27.4)
38 (45.2)
19 (22.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84)

2. 작업치료과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구직효능감과 진

로준비행동

작업치료과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은 평균 3.61(±0.59)

점이었고, 하위요인의 점수에서 직업윤리가 3.80(±0.75)

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조직이해능력이 

3.47(±0.6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효능

감은 평균 3.58(±0.61)이었으며, 하위요인 점수에서는 구

직동기가 3.56(±0.64)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3.31(±0.66)점이었고, 하위요인 점

수에서는 정보수집이 3.51(±0.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이에 반해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은 낮은 점수를 보

였다(Table 2).

Characteristic Categories M±SD

Occupational basic 
competency

Communication skills 3.64±0.70

3.61±0.59

Numeracy skill 3.56±0.86

Porblem-solving skills 3.54±0.78

Self-development ability 3.73±0.67

Resource management ability 3.55±0.71

Interpersonal skills 3.61±0.61

Information technology 3.60±0.73

Technical ability 3.53±0.68

Ability to understand the organization 3.47±0.69

Table  2. Occupational basic competency, job searching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participants 
  (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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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치료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기초능

력, 구직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작업치료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기초능

력, 구직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검정에서 직업기

초능력은 연령(t=-2.13, p=.03)과 성적(F=15.01, p=.0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직업기초능력은 연령이 26

세 이상인 집단이 25세 이하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

은 결과를 보였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직업기초능력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구직효능감은 성적(F=3.40, p=.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연령,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남자보다 여자가 구직효능감의 점수가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으며, 연령에 따른 비교에서는 26세 이상인 집단이 25세 

Characteristic Categories M±SD

Work ethics 3.80±0.75

Job searching efficacy

Job goal 3.58±0.65

3.58±0.61
Job motivation 3.56±0.64

Job strength 3.61±0.62

Job skill 3.61±0.66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formation gathering 3.51±0.69

3.31±0.66Tool preparation 3.31±0.66

Practical efforts to achieve goals 3.14±0.83

Characteristic
Occupational basic 

competency F/t p
Job searching 

efficacy F/t p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t p

M±SD M±SD M±SD

Gender
male 3.60±0.67

0.17 0.99
3.54±0.57

0.43 0.67
3.25±0.73

0.60 0.55
famale 3.61±0.55 3.60±0.69 3.34±0.63

Age
(year)

20-25 3.57±0.58
-2.13 0.03*

3.59±0.59
0.62 0.54

3.35±0.63
1.769 .081

26≤ 4.14±0.65 3.42±0.81 2.81±1.04

Grades

1st 
grade 3.51±0.55

1.12 0.33

3.59±0.58

0.865 0.425

3.31±0.55

0.909 0.407
2nd 

grade 3.74±0.73 3.73±0.72 3.48±0.87

3rd 
grade 3.65±0.55 3.49±0.56 3.21±0.66

Grade 
point 

averag
e

> 2.0 3.10±0.21a

15.01 0.00**

3.05±0.11a

3.40 0.02*

2.95±0.11

2.255 .088
2.0-2.9 3.15±0.35a,b 3.43±0.49a,b 3.19±0.37

3.0-3.9 3.70±0.51b,c 3.58±0.56a,b 3.27±0.75

4.0 ≤ 4.08±0.59c 3.89±0.74b 3.63±0.74

*p < .05, **p < .01

Table 3. Occupational basic competency, job searching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relation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nd factors        (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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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집단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고, 학년에 따른 

비교에서는 3학년이 1,2학년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적에 따른 구

직효능감의 비교에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구직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에서는 성별, 연령, 학년, 성적에 따른 유

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진로준비행동은 남성에 비해 여

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26세 이상인 집단이 25세 

이하인 집단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고, 3학년이 1,2학

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이 높은 집

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의 점수가 높게 나

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니었다(Table 3).

4. 작업치료과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구직효능감, 진로

준비행동 간의 관계 

작업치료과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구직효능감 및 진

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업기초능력과 

진로준비행동(r=.455, p<.01), 직업기초능력과 구직효능

감(r=.675, p<.01), 진로준비행동과 구직효능감(r=.702, 

p<.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Occupational basic competen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b searching efficacy

Occupational basic competency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455** 1

Job searching efficacy .675** .702** 1

Table 4. Relation between occupational basic competency, job searching 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84)

 **p < .01

Ⅳ. 고 찰

연구는 작업치료과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구직효능

감,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를 조사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18년 7월 01일부

터 7월 30일까지 B시의 D대학교 작업치료과 대학생 84

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작업치료과 대학생들은 여학생의 수

(66.7 %)가 월등히 많았다. 이는 작업치료(학)과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Chae 

등, 2012; Lee 등, 2012; Park & Kim, 2012; Shin 등, 

2017). 2000년 이후 작업치료(학)과 개설 학교가 급속도

로 증가하면서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과 질적 수준의 격

차 증가, 임상 실습기관 부족, 교수요원의 부족 등의 문

제가 대두되었고(Kim 등, 2004), 이에 작업치료(학)과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Park 등(2011)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현황 및 인

식도에 대해 조사하였고, Lee 등(2012)도 학과만족도 및 

진로확신 인식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Park과 Kim(2012)

은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학교생활의 만족도 중 진로확신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았음을 확인하였고, Lee 등(2013)은 임

상실습만족도를 조사하여 임상실습내용의 만족도가 가

장 높았고, 임상실습 중 느낀 내적갈등이 만족도가 가장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학과 적응지도의 방향과 교

육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취업역량과 직결되는 

직업기초능력과 구직효능감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아직

까지 없었다. 본 연구는 작업치료과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직업기초능력과 구직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조

사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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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작업치료과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의 평

균은 3.61점이었으며, 직업윤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는 전문대학 경영과, 사회복지과, 청소년교

육복지과 재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의 6개(문제해결, 기술

능력, 대인관계, 의사소통, 직업윤리, 자기개발) 하위영

역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직업윤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동일했다(Kim 등, 2012). Kim 등(2012)은 학과에 

따라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업윤리 유의한 차

이가 있으며, 사회복지과 학생들의 직업윤리가 청소년교

육복지과와 경영과 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

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임상실습교육을 중요시하는 

학과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작업치료과 교육과정에서

도 임상실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다양한 교육 및 적응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작업치료과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중 조직이해

능력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업치료사의 취

업분야가 병원 외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광역치매

센터 등)과 지역사회기관(아동발달센터 등) 등으로 확대

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작업

치료과 학생들의 조직이해능력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

였다는 것은 중요한 논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로 작

업치료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작

업치료사 업무 및 역할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직이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치료과 대학생의 구직효능감은 구직동기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고, 성적이 높을수록 구직효능감도 유

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구

직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e와 Kim(2012)

은 전문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구직효능감을 조사한 

연구에서 1학년의 구직효능감이 2,3학년보다 유의미하

게 높고, 3학년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취업을 앞

둔 3학년들의 구직효능감 향상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및 

가이드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3학

년의 구직효능감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Park 등

(2011)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은 보통 이상의 국가시

험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으며, Lee 등(2012)도 국가

시험 불안감이 클수록 진로불안감이 높았다고 보고하였

다. 작업치료과 3학년 학생들은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을 

앞두고 있어 높은 국가시험 불안과 진로불안감이 구직

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3학년의 구직효능감이 1,2학년에 비해 낮은 원인에 대해 

본 연구의 결과로는 유추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조사한 연구

는 다수 발표되었다. Moon과 Bak(2013)의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직,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검증하였고, 낙관성이 매개

역할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 Joo 등(2015)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즉, 진로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확신

이 있을수록 진로선택에서부터 진로준비과정에서 적극

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Ko와 

Sim(201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

고, Hwang과 Ko(2015)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스

트레스 대처방식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다고 하였으며, Hwang과 Park(2015)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은 취업을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의 적

극적인 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청년실업률이 

11.6 %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취업난인 최근의 세태를 

반영한 결과라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작업치료과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성

별, 연령, 학년, 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3학년의 진로준비행동이 가장 낮았고, 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Shin 등(2017)은 작

업치료과 학생들은 높은 국시불안을 느끼고 있고, 진로

성숙도가 높으면 진로불안이 낮아진다고 보고하며, 학생

들의 진로확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국가시험 대상자인 3학년의 진로준

비행동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인 것은 국시불안과 관련

성이 있을 것이며, 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

은 것은 진로불안감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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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작업치료과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진로

준비행동 및 구직효능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진로준비행동과 구직효능감 간에 유의한 정적 상

관이 있으며, 구직효능감에 의해 매개되어 진로준비행동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Park과 

Lee(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작업치료(학)과 학생

들은 작업치료(학)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전문직이고 

취업이 잘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Park 등, 

2011; Shin 등 2017). 취업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직업

기초능력과 구직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추후 작업치료과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B시 소재 작업치료과 대학생을 

편의 표집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작업치료과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의 진행과 직업기초능력 

및 구직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비정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과과정 적용을 제언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B지역 대학 작업치료과 대학생 84명을 대

상으로 직업기초능력, 구직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정

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진로준비행동

을 촉진시키고 직업기초능력과 구직효능감을 향상시키

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조사연구 및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작업치료과 대학생의 직

업기초능력은 평균 3.61점이었고, 하위요인 점수에서 직

업윤리가 3.8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효

능감은 평균 3.58이었고, 하위요인 점수에서 구직동기가 

3.56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3.31점이었고, 하위요인 점수에서 정보수집이 3.51

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구직효능

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에서 직업기초능력은 연령과 

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성별,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직효능감은 

성적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 연령,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

였다. 진로준비행동은 성별, 연령, 학년, 성적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기초능력, 구직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기

초능력과 구직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아

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작업치료과 대학생의 직업기

초능력과 구직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처음으로 확

인할 수 있으며,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도 

및 상담, 직업기초능력과 구직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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